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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본 연구의 목적은 문법과 어휘의 측면에서 단계별로 선정된 한국어 텍스트를 정독할 때 

나타나는 외국인 학습자와 한국인의 뇌파를 분석하여 인지적 부하의 정도를 측정하여 정량적인 수치를 

통해 비교하는데 있다. 이는 외국인이 대학 수학이나 과제로 접하게 되는 한국어 텍스트나 교재를 

개발하고 평가방법론을 구축할 때 보다 과학적인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외국인 유학생수는 2014년 기준 84,80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유학을 온 아시아권 학생들이다. 이들은 한국 내 대학 수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유학준비에서부터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되는데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에서 4급이상을 취득해야 하거나 각 대학의 부설 어학기관에서 일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말하기 영역을 제외하고 텍스트기반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의 목표인 대학교 입학 후 수업에서도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학업 성취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전수정, 2004). 그러나 단시간 내에 어학연수를 마치고 대학 

학습에 돌입해야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어학연수 중에 학습된 어휘 및 문법 수준으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대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최고급수준의 

읽기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전략 위주의 읽기 교육이 필요하다 

(김경훤 외, 2015). 이에 대학 수학 목적 학습자의 읽기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교육설계의 과학적 

접근을 위해 읽기 교육의 주체가 되는 독자 및 교재와 관련된 정량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즉, 교재의 난이도를 8수준으로 읽기의 주체를 한국인과 외국인 2수준으로 

나누어 각 텍스트의 읽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부하를 측정하여 읽기의 어려움정도를 수치로 

파악하였다.  
 

Method: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텍스트 정독 시 나타나는 인지적 부하를 

보기 위해 총 16명의 피실험자 (한국인 8명, 외국인 학습자 8명)를 모집하였다. 외국인은 수도권내 대학 

부설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중급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어학원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이들에게 세종학당 

(sehonghakdang.org)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재 (난이도 별 8종)에서 선정한 텍스트를 단계별로 읽게 

하면서 인지적 부하를 보기 위해서 뇌파 센서를 전두엽 (Fz)과 후두엽 (Oz)에 부착하였다. 또한 실험이 

끝나면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법 및 단어에 대한 이해도와 어려운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텍스트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키마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어 

텍스트를  통제하고 뇌파와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해 보았다.  
 

Results: 뇌의 인지부하를 보기 위해서 Beta파를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 

그리고 교재난이도에 따라 교호작용이 (Fz : p=0.48; Oz: p=0.00)나타났다. 모국어 독자인 한국인은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 한국어 텍스트 읽기에 있어서 인지적 부하가 낮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학습자는 교재의 

난이도에 따라 인지적 부하가 점점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급 난이도에 해당하는 텍스트 

4에서부터는 초급 난이도의 교재에서 나타난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 사이의 인지적 부하 차이와 

비교하여 볼 때 눈에 띄게 높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관적 평가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 

그리고 교재 난이도에 따른 교호작용이 (p=0.00) 나타났으며, 교재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Conclusion: 읽기에 있어 배경지식, 즉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으면 독자보다 높은 수준의 어휘와 문법이 

텍스트 내에 포함되어 있어도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평가에서 문법의 난이도가 높다고 느낀 텍스트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의 인지적 부하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문법 

요소가 읽기 이해에 있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pplication: 한국어 텍스트를 읽을 때 독자 및 텍스트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의 

인지적 부하를 뇌파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교재를 제작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내용 구성 및 주제선정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선추적장치 (eye-tracker)를 이용하여 읽기과정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한다면, 정량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한 외국인 학습자의 읽기 교육 과정 연구 및 평가 방법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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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 년 이후 10 년 

만에 5 배가 늘어 2014 년 기준 총 84,891 명에 이른다. 이 중 학위과정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53,636 명으로(교육부, 2014), 나머지 3 만여명은 대학입학을 위하여 어학연수 중이라 추산된다. 한국 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 급에서 6 급으로 평가되는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에서 일정수준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또는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어학과정을 일정수준 

이상 이수해야 한다 (박소진, 2013). 따라서 학문목적으로 한국 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최종 목적인 대학입학을 위해서 한국어 능력 자격 취득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김혜영, 2010). 또한 

자국에서 한국유학을 준비 중이거나 단순히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도 한국어 

공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서 한국어를 접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해 세종학당 (King Sejong Institute)을 세계 여러 지역에 설치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세계에 

보급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의 한국어 및 문화 보급을 통한 유학생의 유치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난 

2011 년을 기점으로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 중 학업 수행과 관련된 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학 1 학년 외국인 

유학생 중 강의 내용을 60~80% 이해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26.5%, 80% 이상 이해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13%로, 즉 반 이상은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서영인 

외, 2012). 즉, 이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수학을 위한 한국어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대학교 강의를 수강하고 있으며 유학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정기간 한국어 교육을 받은 유학생의 

경우라면 개인의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어 교육계에서도 학문 목적 유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향상시키려는 시도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수정 (2004)에서는 학문목적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면서 요구조사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읽기 기능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학위과정의 유학생들에게는 단지 의사소통만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학수학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며 전공 수업과 전공 서적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기 능력은 대학 수학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Jordan, 

1997). 손경숙 (2000)은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 중급 학습자 23 명을 대상으로 읽기 단계별 

전략 훈련을 교육한 수업과 기존의 수업을 비교했다.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전략 훈련이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업 결과와 설문을 통해 분석하여 그 실제적인 효용성을 검증해 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읽기교수·학습 활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 학습자 국적 변인에 

따른 읽기 전략 연구로 심상민 (2007)는 중·일 중급 한국어 학습자 각 10 명을 대상으로 사고 구술법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일 양국 학습자들의 생활환경과 배경지식이 읽기 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읽기 전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인 학습자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읽기전략과 관련된 것들이 

있으며 대부분은 설문조사와 피험자 면담 등이 연구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요인 및 스트레스 지수를 보다 객관적인 

측정치인 생체신호에 대한 분석으로 보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실 언어 교육이 발달한 외국에서는 이미 모국어 교재 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재 개발에 학습자의 

뇌파가 활용되고 있다. 음운이해의 미처리 전부터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었는지 아닌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뇌파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Barber et al., 2004; Holcomb and Grainger, 2006; O’Rourke and Holcomb, 2012), 읽기를 수행하는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기 위한 뇌 영상화 방법 가운데 fMRI 와 PET 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EEG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다 (Goswami, 2008).  또한 Kwon 외 



 

 

(2011)는 ERP 를 이용한 어휘판단 과제에서는 표기관련 변인을 고정했을 때 음운 음절 빈도의 고저에 

따라 자극 제시 후 약 200ms 대에서 뇌파의 차이가 발생함을 보고하였다. 김동일 외 (2011) 

연구결과에 나타난, 읽기와 뇌파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공학 분야에서 인지부하의 측정방법으로 사용되는 뇌파 (알파파, 베타파)를 

활용하여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수준별 한국어 텍스트 정독 시 나타나는 외국인 학습자의 인지적 부하를 

한국인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텍스트를 접할 때 느끼는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교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방법론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공급하고 추후 정량적인 평가방법론을 구축하는데 있다. 

 

2. Method 

 

2.1 Participants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의 인지적 부하를 평가하기 위해서 총 16 명 (한국인 8 명, 외국인 학습자 

8 명)의 신체 건강한 피실험자를 모집하였으며, 모든 피실험자는 인지적 치료 및 시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안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Table 2).  

 

Table 2. Information on participants 

 Age Career for leaning Korean 

Korean  25±2 한국내 대학원 석사 과정생  
forieners 23±1 한국내 어학원 4 급 재학생 
 

2.2 Apparatus  

Table 1.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with reading by EEG 

저자 중재내용 연구결과 

Richards et al. (2000) 
음운처리, 단어해독, 읽기이해, 듣기이해

중심 중재 

중재 전 난독증 집단의 높은 젖산 대사율이

중재 후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어짐 

Richards et al. (2002) 
알파벳 원리 및 형태론적 인식에 

중점을 둔 중재 

중재 전.후 젖산 활성화의 유의미한 차이 

발견됨 

Shaywitz, (2003) 
알파벳 원리(글자의 조합 및 음소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집중적 

중재 집단은 읽기 유창성 향상과 좌반구 

영역 및 중측 두뇌에서 활성화를 보임 

Richards et al., (2006) 철자, 형태론적 spelling 중재  
철자 중심 중재 이후 우측 하전두회 및 

우측 후측두회에서 증가된 활성화를 보임 

Shaywitz, (2006) 음운 기반 읽기 프로그램 
중재 후 뇌 활성화 패턴이 정상아동과 

유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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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수준

유의미한 차이

NOVA) 

Type

of Sq

산분석을 실시

(p>0.01)에서

이가 나타났다

 III Sum 

quares 
d

1478.502

112.741

20.933

1365.063

109.682

42.052

2002.226

1114.089

46.820

1850.998

217.790

1154.456

.000

11.600

8.000

2.813

12.188

13.888

시하였다(Tabl

서 유의미한 

다. 

df 
Mean 

Square 

1 1478.50

7 112.74

7 20.93

1 1365.06

7 109.68

7 42.05

1 2002.22

7 159.15

7 6.68

1 1850.99

7 31.11

7 164.92

1 3.11

7 1.65

7 1.14

1 2.81

7 1.74

7 1.98

le 3). 그 결

차이가 나타

F 

02 329.88

41 37.41

33 6.94

63 319.00

82 44.39

52 17.02

26 588.97

56 51.44

89 2.16

98 1308.08

13 14.18

22 75.17

13 13.50

57 18.01

43 12.42

13 12.50

41 5.47

84 6.24

결과, 뇌파와

타났다. 또한

p-value

2 .000***

5 .000***

47 .025** 

3 .000***

4 .000***

0 .002***

8 .000***

45 .000***

62 .048** 

80 .000***

82 .000***

6 .000***

00 .009***

9 .000***

7 .000***

00 .008***

8 .000***

42 .000***



 

 

The difficulty 

of Grammar 

Group 2.813 1 3.813 15.500 .009*** 

Level of Book 6.750 7 0.964 3.484 .004*** 

Level of Book x Group 6.000 7 0.857 3.097 .008*** 

Overall 

Satisfaction 

Group 5.513 1 5.513 17.640 .003*** 

Level of Book 8.288 7 1.184 6.437 .000*** 

Level of Book x Group 2.788 7 .398 2.165 .051** 
*: p<0.1, **: p<0.05, ***: p<0.01 

 

3.1 EEG (electroencephalogram) 

뇌파는 주 효과인 그룹 (p <0.01)과 텍스트 난이도 (p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룹과 

텍스트 난이도에 따른 교호작용도 나타났다 (Table 3). 유의한 차이가 있는 알파파와 베타파에 대해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학습자보다 한국인의 전두엽 알파파는 1.46 배 높았고 (p<0.01), 

베타파는 1.33 배 낮게 (p<0.01) 나타났다. 후두엽의 알파파는 외국인 학습자보다 한국인이 1.22 배 높게 

(p<0.01)나타났으며, 베타파는 1.36 배 낮게 (p<0.01) 나타났다. 또한 텍스트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외국인 학습자와 한국인의 부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a) (b) 

(c) (d) 

Figure 5. Alpha band and beta band of EEG on group and level of book 

 

3.2 Subjective evaluation  

뇌파는 주 효과인 그룹 (p <0.01)과 텍스트 난이도 (p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룹과 

난이도에 따른 교호작용이 나타났다 (Table 3).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이해도, 단어 어려움, 문법 어려움,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보다 외국인 학습자의 이해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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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배 낮게 (p<0.01) 나타났으며, 단어 어려움은 한국인보다 외국인 학습자가 1.1 배 낮게 

(p<0.01)나타났다. 문법 어려움의 경우 한국인보다 외국인 학습자가 1.06 배 높게 (p<0.01)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만족도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학습자가 1.16 배 낮게 (p<0.01) 나타났다.  
 

(a) (b) 

(c) (d) 

Figure 6. Subjective evaluation on group and level of book  

 

4. Discussion  

한국어 정독 시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의 인지적 부하를 뇌파로 분석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고자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인 뇌파와 주관적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4. The summary of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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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 Foreigner > Korean 

Oz Foreigner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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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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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iculty of Grammar Foreigner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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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뇌파의 경우, Fz 와 Oz 부위의 알파파는 외국인 학습자보다 한국인이 높게 나타났다. 알파파는 긴장이 

이완된 편안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안정파로서 주파수 범위 8∼12Hz 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편안한 상태일수록 진폭이 증가 (강인형 외 2003, 김대식과 최장욱, 2001, 조성준, 2001, 황춘숙, 

2007)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역시 알파파의 수치는 외국인 학습자보다 한국인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텍스트 중급 난이도를 넘어서는 수준 7 이상에서는 

한국인과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인의 경우 주관적 평가에서 나타났듯이 텍스트 내에서 문법 및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변별하거나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읽기 과정에 있어서 안정파인 알파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텍스트의 난이도보다 상급 수준의 독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독자 스스로 텍스트 독해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느끼는 한국인에게 어휘 및 

문법의 난이도는 읽기 이해에 있어서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 2 언어로서 한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큰 외국인 학습자에게 어휘와 문법의 난이도가 

읽기과정에서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게 하려면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자신감과 관련된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한 학습 및 평가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의 베타파를 비교한 결과 외국인 학습자의 베타파가 높게 나타났다. 

베타파의 주파수 범위는 15∼30Hz 인데, 베타파는 깨어 있을 때, 말할 때와 같이 모든 의식적인 

활동에서 나타나며, 특히 복잡한 계산을 처리할 때에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대식과 최장욱, 2001, 김용진, 2000, 백경실, 2008, Ray and Cole, 1985, Mantini et al., 2007). 본 

연구에서 한국인에 비해 외국인 학습자의 베타파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어를 읽을 때 

한국인보다 외국인 학습자가 더욱 복잡한 계산 과정 및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읽기 텍스트의 난이도가 중급 이상이 되는 텍스트 난이도 4 에서부터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시각을 관장하는 Oz 에서 확연히 나타나는데 교재를 접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읽기 

능력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어휘나 문법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긴장도와 함께 집중도가 올라감에 따라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받는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Figure 4 에서 난이도 증가에 따라 한국인의 베타파가 감소하는 것과, 두 그룹 모두 알파파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심신의 안정과 관련있는 알파파의 증가 폭은 적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외국인 (Alpha band): 최대값: 28.0, 최소값 22.6, 범위값 5.45) 이는 텍스트의 난이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즉, 한국어 텍스트를 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인이든지 외국인 학습자든지 텍스트의 익숙해짐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경우 베타파는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Beta band): 

최대값: 34.2, 최소값 22.8, 범위값 11.4) 이는 한국인의 언어 수준이 실험에 사용된 텍스트의 난이도 

이상이므로 긴장과 스트레스는 외국인에 비해 단시간내에 극복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읽기 이해도에 미치는 스키마의 영향 알아보기 위해서 뇌파분석과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 



 

 

텍스트 8 의 내용은 일주일 전에 외국인 학습자가 정규수업시간에 학습한 세종대왕에 대한 것으로 

피실험자인 외국인 학습자에게 내용스키마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텍스트가 제시되었다. 그 결과 

주관적 평가 면에서 학습자의 학습수준 이상의 난이도를 보이는 문법과 어휘수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습자는 텍스트의 이해도에서 보통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뇌파 분석 결과 

인지적 부하 정도에는 실질적인 감소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Widdoswson (1983), 김중섭 

(2002)이 스키마는 어려운 어휘나 문법으로 인한 독해의 어려움을 줄여 주고, 읽기 텍스트에 보다 

쉽게 접근하게 하는 장치 중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스키마의 여부가 

텍스트의 실제적 인지부하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며, 읽기의 효능감을 높여주고 친근감을 

높여 주어 동기를 부여해 주는 요인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5. Conclusion 

한국어 텍스트 읽기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가 느끼는 인지적 부하를 뇌파와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 텍스트 정독 시 한국인보다 외국인 학습자의 인지적 부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실제적이며 정량적인 수치로 도출해 내었고 난이도에 따라서 그 차이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뇌파와 주관적 평가를 통해 스키마의 형성이 읽기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실험은 한국어 읽기 텍스트를 난이도 별로 나누고 독자를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는 데서 기존의 연구와 구별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음소 및 

음운차원의 ERP (event related potential)실험으로 뇌파의 패턴을 해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본고는 읽기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추후 본 연구의 결과와 정량적 

측정방법론이 외국인이 접근하기 쉬운 읽기 문장에서 나아가 텍스트 및 읽기 교재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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